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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 불평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영국통계청에서 ‘영국내 부의 현황’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의 대부분은 

부의 분배 상황과 그 추이에 할애하고 있다. 

그런데 부의 분배에 대한 연구는 나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부라는 것은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기준인데, 마치 그 사람의 행위와 관련있다고 곡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유한다는 것은 나의 머리카락이나 시력, 유머감각 등과 같이 행위와 상관없

이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탈모나 시력에 대한 분포

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보다 머리

가 덜 빠졌다거나 더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불평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 불

평가들은 탈모가 덜 진행된 사람의 머리를 밀고 시력이 좋은 사람은 안과 검진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조사는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의 분배와 관련지어 제기할 수 있는 합당한 질문들은, 조사 대상자들이 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훔치거나 갈취하지는 않았는지 등의 부의 획득경위를 묻는 질문들뿐

이다. 

그럼에도 부와 관련된 통계는 늘 발표되고 사람들은 당연히 (점잖게든 거칠게든)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재산이 더 많은 것에 대해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고 외친

다. 그렇다면, 최근의 통계는 어떻게 나왔을까? 

영국의 부의 분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지난 10년간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불평등은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는데, 완벽하게 평등하면 0이고 한명이 부를 

독차지한다면 1이 된다. 영국의 경우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의 지니계수는 

0.61을 기록하였고 이후 2년간은 0.61, 그다음 2년간에도 0.61, 다음은 0.63 그리고 최근

에는 0.62를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 부의 불평등이 최근에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재의 분배 정도는 금융위기가 왔던 2008~09년 이전과 거의 같은 수준

이다. 



분위에 따라 소유 재산의 형태가 변하기는 하였다. 금융자산은 이전보다 약간 불균형한 

분포를 띠었고 (관련 지니계수는 2006~08년 0.81에서 2014~16년 0.91로 변화) 사적연금

자산은 좀더 고른 분배가 이루어졌다 (관련 지니계수가 2006~08년 0.77에서 2014~16년 

0.72로 감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좌파들이 늘 주장하는 최근에 급격히 

악화된 부의 불평등은 팩트에 기반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불평등의 심화

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이 부의 불평등 심화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들에 따르면 

“본질”은 애초에 불평등이 이미 “심각했고” 소득이 증가함에도 부의 분배가 평등해지지 

않는다면 부유층과 빈곤층의 절대적 부의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진다는 것이다. 

레졸루션 재단(Resolution Foundation)의 임원인 톨스텐 벨(Torsten Bell)은 “소득대비 부

의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80년대부터 일관되게)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절대적 부의 차이

는 커질 수밖에 없다. 큰 부자가 되려면 일반적인 소득으로나 저축으로는 불가능하고, 태

어날 때부터 부자였거나 결혼이나 상속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역설하기까지 했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단 제쳐두고 (당신의 생각처럼 정답이 그렇게 

자명하지 않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부터 따져보자. 포브스 지의 2017년 영국내 억만장자 

목록에 따르면, 3위는 제임스 래트클리프(James Ratcliffe)로 목수의 아들이고, 4위는 리빙

스턴(Livingstone) 형제로 치과의사의 아들들이며, 5위 조 루이스(Joe Lewis)는 요식업자의 

아들이다. 7위 바클레이(Barclay) 형제는 외판원의 아들들이고 9위 로렌스 그라프

(Laurence Graff)는 양복쟁이의 아들이다. 이걸 보았을 때 영국의 최고 부자들 중 절반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게 아닌걸 알 수 있다. 

이들과 같은 억만장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천 명의 변호사나 채권트레이더, 의사나 중소기

업 경영자들은 부자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결혼을 통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상속을 

통하지 않고서도 부자가 되었다. 영국은 개천에서 충분히 용이 날 수 있는 곳인 것이다. 

오늘날 영국내 계층간 이동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결코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부는 소유하는 것이다. 그것이 적법하게 얻은 것인 한, 소유자들은 눈치보지 않고 그 소

유물들을 사용하며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풍요로움이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

는 (잘못된) 주장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부의 불평등은 좌파들의 주장과는 달리 

심화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부의 불평등은 소위 신분 상승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영국내

에 계층간 이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으면 안될 것이다. 



본 내용은 https://capx.co/why-wealth-inequality-is-nothing-to-worry-about/를 번역한 내

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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